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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
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C 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530명을 편
의표집 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실존적 영적안녕, 종교적 영적안녕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39%였다. 결론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
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
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대학생활 적응, 간호학 전공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Nursing students from 2 
university of nursing in C Provi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0 to 17, 201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0.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for college adjustment with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In addition 
Ego-resilience,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accounted for 39% of variance in 
colleg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ment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is important to college adjustment. Further research in improving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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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후기청소년기에 속

하는 중대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놓여있다. 개별적인 차

이는 있겠지만 일부학생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심리적으

로 부분적, 혹은 완전 독립단계에 있거나 반대로 여전히 

의존적인 단계에 있는 학생도 있다. 대학은 수동적이었

던 중고등 학교와는 달리 도전과 기회가 많은 새로운 패

턴의 능동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본인의 적

응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흥미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혹은 갑작스런 변화가 본인에게 커다란 스트

레스로 작용하는 부담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생활 및 경험은 정서적 독립 및 직업을 준비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규범적인 발달과업과 유능한 적응

을 요구하는 전환과 연계된 기회이자 도전이며 심리사회

적 전환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삶의 경로에 직간접적

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고 할 수 있다[1]. 더구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은 전문 지

식의 습득 외에도 다른 학과와 달리 낯선 병원환경에서

의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를 치루어 내야 하는 높은 부담

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2]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

경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자 이후의 사회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3]. 

또한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도전에 따른 일련의 반응과 대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학생활의 부적응이 유발되고 이후 발달의 지연

이나 불안, 우울, 분노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신체적 증

상들을 유발하기도 한다[4].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실패경

험을 줄이고 성취경험을 고취시켜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

응을 돕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그러

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등

의 단일 변인과의 관계만을 규명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고되어 있다[3].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겠다.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변수로 살펴볼 만

한 변인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같은 상

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5]으로 청

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위

기 상황에 있으면서도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인간의 적응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인 적응 기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되는 하나의 

발달과정[6]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환경에 자아 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

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7]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낯선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

휘할 줄 알며,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며, 학

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

여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도록 돕는다[8]. 새

로운 환경인 대학생활과 전문인으로 준비하려는 간호대

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9].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의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낙천주의적, 

생산적, 자율적인 활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적안녕은 인간의 영적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

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의 원리와 동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영적 안녕상태와 신과의 관

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영적 안녕을 포함한

다[10]. 따라서 영적안녕은 인간의 조건을 더 크고 초월

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 초

월적 존재와의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실재와 관련된 것

으로 간주하였다[11]. 즉, 영적으로 안녕한 학생은 삶의의

미와 목적을 확인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치감을 발

견하며, 신체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역할 변화를 

주위 상황과 관계 지어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아름다

움, 진리 같은 가치들을 달성해 갈 수 있게 한다[12]. 또

한, 종교적인 기호, 종교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행위들

을 합한 이상의 것으로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 특히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되는 신념인 영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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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이며,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찾게 하고, 인간의 내

적인 본질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하며 인간으

로 하여금 개인을 초월하여 절대자, 자신, 이웃 환경과 의

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

[13].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서도 자신의 삶

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학생

활 적응의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영

적안녕,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대학생활적

응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종교

적 영적안녕과 실존적 영적안녕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영

적안녕상태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53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2.3 연구 도구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Atsushi 등[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발한 자아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정은옥[15]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자아탄력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흥미와 관심

의 다양성으로 세 개 하위요인 16개 문항,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 영적안녕

영적안녕은 Paloutzion 과 Eillison[16]이 개발한 도구

를 최상순[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영적안녕 

도구는 주관적으로 영적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안녕

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안녕 상태

를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안녕 문항은 10개의 홀수 문항, 실존적 문항은 10개의 짝

수 문항이다. 1에서  6까지(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6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8]

이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9]이 수정‧보

완한 대학생활 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검사는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개 하위요인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며 

사전에 해당 학교 학과장의 구두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

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

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동

의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 후에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다. 총 535부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답변하

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30명

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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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제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

아탄력성, 영적안녕, 대학생활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3.2%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고 학년은 3, 4학년이 각각 27.2%, 1학년 23.2%, 2학년

이 22.5%였다. 그 중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57.7%를 

차지하였고 종교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36.9%가 대체적

으로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였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 male 36 6.8

female 494 93.2

Grade 1 123 23.2

2 119 22.5

3 144 27.2

4 144 27.2

Religion yes 306 57.7

no 224 42.3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n=306)

very hard 42 13.7

generally 113 36.9

perfunctory 92 30.1

almost never 59 1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30)

3.2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60±0.48

점이었고, 영적안녕은 3.17±0.85점이었다. 영적안녕의 하

위개념 중에서 종교적 영적안녕은 3.07±1.15점, 실존적 

영적안녕은 3.44±0.7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5점을 만

점으로 3.19±0.49점이었다<Table 2>.

Variables Min Max
Total item Item

M±SD M±SD

Ego-resilience 27.00 78.00 57.73±7.81 3.60±0.48

Spiritual

well-being
19.00 100.00 63.45±17.04 3.17±0.85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10.00 50.00 30.70±11.52 3.07±1.15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14.00 50.00 34.39±7.04 3.44±0.70

College 

adjustment
42.00 120.00 79.84±12.33 3.19±0.49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College adjustment(N=53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성별과 종교 활동 참여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

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학년에서 3.78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F=14.450, p<0.001), 종교가 있

는 경우가 3.65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3.54점 보다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97, p=0.013).

영적안녕은 종교적 영적안녕의 경우 학년(F=9.403, 

p<0.001), 종교유무(t=16.982, p<0.001), 종교 활동 참여 

정도(F=10.781,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실존적 영적안녕의 경우에는 학년(F=4.836, 

p<0.001), 종교유무(t=12.49, p<0.001), 종교 활동 참여 정

도(F=11.172, p<0.001)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경우에는 학년(F=6.866, 

p<0.001), 종교유무(t=1.394, p=0.016)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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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Ego-resilience t or F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t or F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t or F
College 

Adjustment
t or F

Sex male 3.78±0.47 2.161

(0.031)

2.73±1.03 -1.839

(0.067)

3.24±0.65 -1.738

(0.083)

3.21±0.51 0.275

(0.783)female 3.59±0.48 3.09±1.15 3.45±0.70 3.19±0.49

Grade 

1 3.78±0.44

14.450

(0.000)

3.40±0.86

9.403

(0.000)

3.50±0.78

4.836

(0.002)

3.33±0.59

6.866

(0.000)

2 3.69±0.42 3.52±0.88 3.59±0.80 3.23±0.46

3 3.42±0.53 2.59±1.27 3.28±0.64 3.09±0.44

4 3.56±0.46 2.87±1.21 3.42±0.56 3.19±0.43

Religion
yes 3.65±0.49 2.497

(0.013)

3.65±0.96 16.982

(0.000)

3.72±0.66 12.497

(0.000)

3.21±0.51 1.394

(0.016)no 3.54±0.47 2.27±0.87 3.05±0.55 3.01±0.45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n=306)

very hard 3.74±0.46

0.671

(0.570)

3.60±1.24

10.781

(0.000)

3.82±0.81

11.172

(0.000)

3.24±0.56

1.590

(0.191)

generally 3.66±0.48 3.53±0.98 3.64±0.72 3.29±0.49

perfunctory 3.63±0.45 3.32±0.99 3.49±0.72 3.13±0.53

almost 

never
3.63±0.45 2.91±0.98 3.24±0.65 3.21±0.49

<Table 3> Differences of Ego-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Colleg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530)

Variables
Ego-     

Resilience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College

adjustment

Ego-

resilience
1

0.269

(0.000)

0.443

(0.000)

0.374

(0.000)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1
0.587

(0.000)

0.189

(0.000)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1
0.338

(0.000)

College

adjustment
1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91)

3.4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자아탄력성(r=0.374, 

p<0.001), 종교적 영적안녕(r=0.189, p<0.001), 실존적 영

적안녕(r=0.338, p<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

아탄력성은 종교적 영적안녕(r=0.269, p<0.001), 실존적 

영적안녕(r=0.443, p<.001) 그리고 종교적 영적안녕과 실

존적 영적 안녕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587, p<0.001) <Table 4>.

3.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213

∼.821으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81∼

4.322로 기준 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충

족되었다. 자아탄력성, 종교적 영적안녕, 실존적 영적안

녕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설

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5.0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

수는 .398으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9%를 설명하고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결

과로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박진아, 이은경[20]

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40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395-403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t .608 .298 3.88 <.001

.398 55.03 0.000

Resilience .512 .064 0.464 8.83 <.001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168 .047 0.175 3.73 <.001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511 .155 0.362 5.12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Major                    (N=291) 

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 적

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곽윤경[21]의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박연성과 현은민[22]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과 대학생활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진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곽

윤경[21]은 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변인

으로 보고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강

점과 취약점을 지각하게 하고 문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통해 자기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현경 등[23]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년 간 자아탄력성

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신입생과 2학년을 대상으로 연

구한 이윤주 등[24]의 연구에서 학년의 차이에 따라 탄력

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

였지만,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 대해 6%를, 학교행사에 

대해 3%를 설명하여 모든 학년에게 탄력성의 변인특성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3

학년은 처음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학년으로 또 다른 

사회의 신입생으로서 작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학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신입생만이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학년이 아닌 모

든 학년에게 적용하여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여 대학생활

은 물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태야 함이 타당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

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Phillips[25]의 

연구에서는 종교행위에 참여를 잘하는 여학생일수록 대

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종교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영적 

안녕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에의 안녕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보고들[26]과  일맥상

통 한다. Low와 Handal[27]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와 대학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특

히 개인의 행동에 관한 종교적인 신념은 학업적응과 개

인 정서-적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어 영적안녕은 대학생활에 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을 지지하고 있다.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다르지만 영성

을 실존적 관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내적자원의 

총체이며 인격의 전 존재로서 초자아를 의미하여 점차 

한 요소로 해석함을 인지하면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영

성은 곧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형태[28]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영성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영적안녕과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소연[29]의 연

구에서도 영적안녕이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탄력성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적안녕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고 하였다. 청소년의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진됨을 밝힌 연구들은 대학생활의 시기를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면서 직업을 계획하고 성인역할로 옮겨가야 하

는 중요한 시기로서 대학생활에의 적응은 개인의 정체감

을 탐색하고 확립하는 후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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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희[25]는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의 학생들의 영적안녕

이 높게 나왔으며 자아탄력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4년

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탄력성척도, 대학생활 적응척도를 분석한 선행연구[30]

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신의 개인내적 변인을 대학생

활 적응에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

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대학생이 자

신을 탐색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

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동기부여

와 행동방향 결정의 주 변인으로서 발달과정에서 변화되

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임을 볼 때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은 물론 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능력이 필수적

이다[20]. 이제 대학의 환경은 내외적으로 높은 경쟁 속

에 진입하기 바로 전 단계로서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 내

몰려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대학은 이미 학문 연마

의 장이라기보다는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마련의 장소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전의 기능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인적인 인격을 추구하고 올바른 

성인으로서 사회의 든든한 몫을 해내기 위해 성숙된 성

인을 배출해 내야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

학은 무엇보다 나름대로의 뜻을 품고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적어도 좌절감이 아닌 세찬 비상을 위한 도

약의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

성이 높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즐기고 타인에게 긍정적

인 정서를 나눌 수 있으며 능동적이고 유연한 삶의 태도

를 갖게 되며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적응을 잘 하고 적

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변화되

는 환경들 즉, 가족과의 동거형태, 경제적 상황,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유형, 성격변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등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대학적응 관련 연구[21]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530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이

며 사전에 해당 학교 학과장의 구두허락을 받아 본 연구

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

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동

의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 후에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 하위수준인 종교적 영적안녕, 실존적 영적안

녕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 수준이었고,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

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탄력성, 실존적 영적안녕, 종교적 영적안녕 순으로 영향

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39%였다. 

이상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에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이 활용을 유도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워 대학생활에의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즉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

과 취약한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관심

과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하여 영향

력 있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처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을 위해 자

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과 멘토, 멘티 제도,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참여, 학생상담 등을 격려하는 제도적 접근

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탄

력성과 영적안녕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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